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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제작, 활용, 비판 능력을 
갖춘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미디어학과
Department of Media

http://www.communicati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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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과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디어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목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교수진 14명과 학부 재학생 

500여 명이 60여 개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역동적인 학습과 소통

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과가 지향하는 ‘미디어 전문가’는 

미디어 제작, 활용, 비판 능력을 갖춘 차세대 리더입니다. 우리 사

회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 문화 창조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구성

원 간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

이션은 TV, 인터넷, SNS, 메신저, 1인 미디어, VR 미디어, 사물 인

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

다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이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

화와 고도화를 이끌면서,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 전문가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 미디어학과는 미디

어 활용 능력, 소통 능력, 비판 능력을 두루 겸비한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저널리즘, 영상, 광고/PR, 스피치, 문

화연구,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며 관심 분야의 전문가

로 성장합니다.

미디어학과는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수업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

문가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널리즘 분야에

서는 <미디어작문>을 통해 미디어 글 쓰기의 기본을 다잡고, <보도

사진론>과 <데이터저널리즘>을 통해 미디어용 이미지 자료와 빅데

이터 분석 취재 기법을 학습합니다. 둘째, 영상/문화 분야에서는 <

영상 제작>, <영상저널리즘과 뉴스 내러티브>, <문화콘텐츠 비평과 

스토리텔링> 등의 수업이 제공됩니다. 셋째, 광고/PR 분야에서는 <

크리에이티브전략>, <미디어플래닝>, <쟁점과 위기 관리> 등의 수업

을 통해 전략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또한 <헬스커뮤

니케이션>, <정책커뮤니게이션>, <갈등커뮤니케이션> 등 최근 필요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전인 교육과 
과학 교육



경
희

대
학

교
 정

경
대

학
 0

9
0

성이 급증한 연구 분야에 대한 학습도 진행됩니다. 넷째, 휴먼커뮤

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스피치와 프리젠테이션>, <토론과 논증> 등

의 수업을 통해 이견 조정과 설득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마지막으

로, 데이터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데이터커뮤니케이션의 기초와 

활용 수업을 통해 빅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 및 미디어 알고리즘 

분석 등을 학습합니다. 

미디어 관련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제작과 관련해 <언론 사상과 역사>, <언론윤리법제

>, <저널리즘개론> 등에서 이론을 학습하고, <미디어 작문>, <데이터

저널리즘>, <영상저널리즘과 뉴스 내러티브> 등에서 실습을 경험하

게 됩니다. 영상과 광고/PR 등의 분야에서도 이론과 실습수업이 병

행되며, 균형있는 학습을 유도합니다. 특히 실습수업에서는 과제로 

제작한 프로젝트를 각종 공모전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업체

에서 현장학습이나 인턴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학과는 영상, 광고, 영화,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회

와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존방송연구회'는 

워크숍, 세미나, 방송제 등의 행사를 통해 다양한 방송 작품을 제작

하는 경험을 쌓으며, '지성광고PR학회'는 스스로 제작한 기획안을 

가지고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광고 공모전에 참가해 실질

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화비평학회 '디뷰(DIVIEW)'와 연극연출 분야의 '희망연극문화부'도 

영화 관련 세미나와 연극 공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밴드, 댄스 동아리, 1인 미디어 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학회 및 동아리

이론 수업과 
실습수업의 균형



졸업생들은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여성 KBS PD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지원 PD는 <추적 

60분>, <명견만리>, <다큐멘터리 3일>, <역사저널 그날> 등을 연출한 

시사교양 프로그램 분야의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BS 탐사

보도부 배여운 기자는 2020년 <올해의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

트> 상을 수상하며 데이터저널리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

니다. 또한 KBS 오언종 아나운서, MBC 전종환 아나운서 등 주요 방

송국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미디어학과 졸업생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도 <신과함께> 등 

영화 제작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개그우먼 신보라와 영화배우 

김태리도 미디어학과가 자랑하는 졸업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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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과가 
자랑하는 졸업생들

Q&A
향후 교과과정의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 콘텐츠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

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는 빅데이터, 영상(1인 미디어 포

함), 소셜미디어, 문화콘텐츠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데

이터저널리즘>을 신설해 전통적 취재보도 방식을 넘어 빅데이터 크롤링과 세련된 시각화를 

학습하게 하고, 개편된 <문화콘텐츠 비평과 스토리텔링>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비판

적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